
어촌뉴딜300으로 변화된 어촌의 활력을 담아주세요

- 해수부, 2021년 어촌뉴딜 온라인 사진 공모전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어촌뉴딜

온라인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공모를 통해 2022년 사업지 5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지를 소개하고 그간의 사업

성과를 알리기 위해 이번 온라인 사진 공모전을 처음으로 기획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어촌과 어항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또는

사람’을 주제로, 어촌의 삶과 어촌뉴딜사업으로 변화된 어촌, 자연이

간직된 어촌 어항의 경관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먼저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개인 누리소통망(SNS)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어촌뉴딜사업, #촬영지 항명)를 달아 게시하고,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해당 링크(URL)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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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들이 어촌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진의

화질이나 픽셀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 누리소통망(SNS) 게시 등

‘어촌뉴딜 소문내기’ 참여도에 점수 비중(60점)을 두어 많은 국민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사업지 해당여부와

참여도를 검증하고, 전달력, 독창성, 완성도 등을 심사한 뒤 대상 1점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점(각 50만 원), 장려상 4점(각 25만 원),

참가상 30점(1만 원 모바일상품권) 등 총 37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0월경 어촌뉴딜 블로그와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하며,

추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코로나19로 한적한 여행지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소규모

어촌·어항을 탐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연을 간직한 어촌의 아름다움은

물론,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어촌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와 공모 포스터, 정책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어촌뉴딜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어촌뉴딜 사진공모전 사무국(070-7039-4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어촌뉴딜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wdeal3000)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어촌뉴딜사업 온라인 사진 공모전 포스터



참고 2  2019년~2021년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위치도


